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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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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과 장 김 동 환

전 화
02-2100-2960

담 당 자 윤 현 철 02-2100-2961

“복지부와 금융위는 금년에는 추산결과의 한계 등으로

반영하지 않고 모형 검토·개선을 통해 재산출하여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2일자 조선일보,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 내년 20% 오를 듯”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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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①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 
②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